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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부족, 지역대학생들이 힘껏 돕겠습니다. 
- 전남도, 지역대학총장협, 전남농협과 대학생 농촌봉사 MOU 체결 -

- 광주전남 21개 대학 대학생 참여, 연중 농촌봉사활동 전개 -

  전라남도는 2일“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대학생 농촌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성현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現 목포해양대

학교 총장),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수요를 일손부족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각 대학, 농협은 ▲대학생의 농촌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협력 지원체계 구축 ▲대학생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홍보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봉사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 제공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통한 대학생과 농가 연계 등을 협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도내 35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참여 

학생에게 교통편과 간식 제공,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한 봉사 활동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은 지난 5월 21일부터 순천대학교 학생 25명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대학, 300여명이 양파수확 등 봉사활동을 펼친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 대학별 학사일정에 맞춰 연중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이번 협약은 광주전남 21개 대학교와 농촌의 인력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코로나 19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

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말까지를 봄철 농번기 일손부족 집중관리기간

으로 보고 가용 자원을 총망라한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봉사단체, 대학생, 

군부대 인력 등 43천여명의 인력이 일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